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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의 현황과 
단기 성과

개요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혁신은 더욱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챗GPT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에 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모든 기업에 평등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해 결과를 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전문성,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돼야 한다. 

더불어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 반드시 직접적이고 신속한 성과 

개선을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적절한 구조 설계, 인력 교육 등 기업 내 조직 문화를 디지털 기술에 맞춰 개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1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 

개념이 J-Curve다. J-Curve는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적응 문제로 인해 생산성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적응이 완료된 후에는 급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2 

결과적으로 신기술 채택에 따른 성과는 기업의 준비 정도나 고유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기술 활용에 따른 성과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성과를 내는지, 어떤 특성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아직은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과 성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기업 단위의 디지털전환을 단기적 관점에서라도 살펴볼 

수 있다면 현상을 이해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관점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통계청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현황과 이들의 단기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상용종사자 기준 50인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전산업 

1 김준연(2022) 

2 Brynjolfsson and Hit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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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 

이다. 비록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 

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제약이 있으나, 

고용과 매출액 등 각 기업의 세부적인 특성 

정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3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는 2017년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특성 및 해당 기업들의 단기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 단위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에 기술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은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4 

본 원고에서는 ICT 산업(ICT 제조, ICT 서비스)와 비 ICT 산업(비 ICT 제조, 비 ICT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현황과 해당 기업들의 단기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을 성과지표로 활용했으며 고용은 상용종사자와 임시일용종사자의 

합, 노동생산성은 매출액을 고용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성과 차이에 집중하기 위해 샘플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기술 

활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분석기간(2017-2020년) 동안 한 번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연도부터 자료를 사용했으며, 중간에 기술 활용을 그만둔 기업은 제외했다. 이는 꾸준하게 

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선택하기 위함이다. 중간에 기술 

활용을 그만둔 기업들은 기술 적용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잠깐 시도해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만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활용을 시도한 기업과 전혀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5 

3  기업활동조사는 “4차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로봇공학, 가상증강현실이 포함돼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디지털 기술로 명명했다

4  기업활동조사의 디지털 기술 정보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한 연구로는 곽도원 외(2021), 김상훈 외(2020), 김인철 외(2019), 손녕선(2021) 등이 
있다

5  일부 이상치가 평균값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자 [표 3]에서 제시한 각각의 성장률 기준으로 최상위 20개, 최하위 20개 기업을 추가로 
제외했다

분석결과

[표 1] 산업별 기술 활용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분류
ICT 제조 ICT 서비스 비 ICT 제조 비 ICT 서비스

활용 비 활용 활용 비 활용 활용 비 활용 활용 비 활용

2017 43 475 219 489 113 4,427 105 3,906

2018 80 452 390 491 242 4,549 198 4,136

2019 91 461 425 507 325 4,576 273 4,142

2020 109 459 534 599 486 4,432 449 4,350

주:  산업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수를 정리했다. 기술 활용 기업은 처음 기술을 채택한 이후부터 꾸준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며, 기술 비 활용 기업은 분석기간인 2017-2020년 동안 한 번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다

[표 1]은 산업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비 활용 기업의 숫자를 나타낸다. ICT 

제조업을 살펴보면 2017년 43개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반면 475개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샘플 기준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 비중이 8.3%로,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17년 시점에서는 ICT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9개 기업(19.2%)으로 기술 활용 

기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ICT 서비스업은 ICT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219개(30.9%)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으며, 2020년에는 534개(47.1%) 기업으로 증가했다.6 

비 ICT 산업에서도 ICT 산업과 유사하게 시간에 따른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ICT 제조업에서는 2017년 113개(2.5%) 기업, 2020년에는 

486개(9.9%)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했으며 비 ICT 서비스업에서는 2017년 

105개(2.6%) 기업, 2020년 449개(9.4%)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과 비 ICT 산업을 비교하면, ICT 산업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비 ICT 산업보다 더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CT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을 파악할 수 있다. 

6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업활동조사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기술이 대부분 서비스 기술에 포함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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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 활용 기업과 기술 비 활용 기업의 평균값 비교

(단위: 명, 십억)

A. ICT 제조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2017 3,392.9 4,502.3 462.9 235.5 138.1 381.5

2018 3,019.4 3,587.4 439.1 237.2 136.4 378.2

2019 2,805.4 2,818.4 426.7 240.2 133.8 390.7

2020 2,103.6 2,287.8 404.2 290.4 139.8 381.6

B.ICT 서비스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2017 446.0 270.0 326.5 161.3 46.2 349.7

2018 426.1 218.9 281.3 158.8 44.5 339.6

2019 443.1 219.7 295.3 159.0 46.7 378.8

2020 392.1 184.8 273.0 146.0 39.4 336.9

C. 비 ICT 제조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2017 1,328.6 1,766.5 920.3 189.7 107.8 504.8

2018 949.8 1,245.6 822.6 187.3 108.3 505.5

2019 1,133.3 1,199.8 735.3 185.4 106.8 497.5

2020 946.4 863.3 632.5 201.0 106.4 469.1

D. 비 ICT 서비스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2017 1,377.3 1,648.0 1,119.1 287.3 134.4 876.8

2018 1,088.0 1,357.3 1,081.8 280.5 134.3 893.1

2019 1,208.0 1,519.9 1,304.7 290.7 139.8 927.6

2020 871.8 1,202.0 1,845.2 278.0 149.7 932.2

주:   산업별로 기술 활용 기업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고용은 명, 매출액은 십억 

단위이다. 노동생산성은 백만 원 단위 매출액을 고용으로 나눈 값이다

[표 2]는 산업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규모가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일수록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흐름을 살펴보면, ICT 제조업의 경우 기술 활용 기업의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모두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폭이나마 고용과 매출액, 노동생산성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등락이 있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활용하지 않는 기업 

모두 고용과 매출액,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2020년에서 평균값의 하락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보다 뚜렷하다.

비 ICT 제조업의 경우 기술 활용 기업들에서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며, 고용은 

등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에서는 

변화폭이 크지 않으며, 고용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두 그룹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ICT 서비스업의 경우 기술 활용 기업에서는 등락을 보이나 

코로나19 시점에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점차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비 ICT 제조업과 달리 산업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 활용 기업의 특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다 뚜렷하다. 기술 활용 기업의 규모나 생산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초기부터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 둘째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이 이전에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평균이 떨어져 보일 

가능성이다. 첫 번째 가설이 맞다면 한국에서는 아직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는 

규모가 큰 기업부터 점차 작은 기업으로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일종의 Spillover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의 

채택 시점부터의 성장률과 기술을 채택하지 않은 기업들의 성장률을 계산해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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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 활용 기업과 기술 비 활용 기업의 성장률 비교

(단위: %)

A. ICT 제조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1년 -0.84 2.12 5.73 1.63 1.80 3.76

2년 -0.36 6.22 10.02 2.37 3.88 6.75

3년 -8.92 13.03 15.58 4.99 7.41 8.49

B. ICT 서비스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1년 4.54 7.55 8.52 3.28 3.13 7.05

2년 7.94 15.48 17.00 4.35 6.16 13.13

3년 13.14 19.61 14.81 5.94 5.06 10.10

C. 비 ICT 제조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1년 3.81 1.49 1.23 2.57 1.83 3.01

2년 6.75 2.59 0.81 3.73 3.64 5.13

3년 7.41 4.42 1.40 7.69 4.35 4.94

D. 비 ICT 서비스

기술 활용 기술 비 활용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1년 4.20 6.28 7.00 2.77 3.17 7.71

2년 6.48 14.61 12.01 4.08 6.87 12.72

3년 7.04 14.88 12.79 6.49 8.56 16.67

주: 산업별로 기술 활용 기업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고용, 매출액, 노동생산성 성장률을 계산한 것이다

[표 3]은 산업별로 기술 활용 기업들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성장률 분석 

결과이다. 1년, 2년, 3년은 각 기업들의 분석 시점 대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성장률을 

의미한다. 예로 2017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기업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성장률이 1년, 2019년 성장률이 2년, 2020년 성장률이 3년을 의미한다. 2017년부터 

디지털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기업(기술 비 활용)의 1년, 2년, 3년 성장률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했다. 2018년 기업들의 경우 샘플 기간상 1년 후, 2년 후 성장률만을 계산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업들의 경우 1년 후 성장률만을 계산할 수 있다. 

ICT 제조업부터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활용 기업의 고용 성장률은 모든 기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매출액은 (+)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영향으로 노동생산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고용과 매출액 양쪽에서 

(+)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을 제외한 성장률의 크기는 기술 활용 기업이 더 크다. 

ICT 서비스업에서는 기술 활용 기업과 기술 비 활용 기업 모두 (+)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ICT 제조업과 유사하게, 성장률의 크기에서는 기술 활용 기업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매출액과 노동생산성에서 3년차의 성장률이 2년차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7 

비 ICT 제조 산업과 비 ICT 서비스 산업에서도 두 그룹 모두에서 대부분 (+)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비 ICT 제조업의 경우 ICT 제조업 대비 기술 활용 기업의 

성장률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고용과 매출액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 ICT 서비스업의 경우는 ICT 산업과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기술 활용 기업의 성장률이 기술 비 활용 기업보다 높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매출액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결과를 정리하면, [표 3]의 결과는 기술 활용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표 2]에서 나타난 기술 

활용 기업들의 평균값 감소는 기술 활용 기업들의 성과가 역성장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의 평균값이 이전에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보다 낮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7  샘플 구조상 3년차 성장률은 2017-2020년 기간밖에 없기에, 3년차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은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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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17-2020년)를 사용해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정도와 기술 선택에 따른 성과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기간 디지털 기술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ICT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았다.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을 비교하면 기술 활용 기업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고용과 매출액에서 월등히 높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노동생산성의 경우도 ICT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에서 기술 활용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시간에 따라 기술 활용 기업의 평균값이 기술 비 활용 기업의 평균값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고용과 매출액이 작은 기업들이 기술 활용 기업에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기술을 채택한 기업들이 기술 비 활용 기업들에 비해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고용보다는 매출액에서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ICT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 

으로부터 보다 작은 기업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은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활용 기업 

들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분석 기간이 짧다는 점, 

단순히 고용과 매출액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했다는 점 등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기업의 성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동력으로써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영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며, 향후 디지털 기술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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